
밀레니 엄 개발목표(MDG)와 아프리카

: 중간평가와 전망

박  영 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아프 

리카 개발’ 이다. 아프리카의 빈곤문제는 이미 오 

래전부터 국제사회 의 주요 개발이슈로 다루어져 

왔으니-, 지난 2000년 탄생한 ‘밀레니엄 개발복표 

(M )G)’ 를 계기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 

회는 이를 통해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도국의 빈곤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디 .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해 보면 아프리카 

는 다른 개도국 지 역과는 달리 빈곤해소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아프리카에 있어 MDG 목 

표달성은 요원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사심，아프리카의 빈곤은 대단히 구조적 

인 문계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것이 용이하 

지 않다. 정치，사회적 불안, 열악한 국가통치 시스 

템, 식량난, 염악한 산업기반 등으로 아프리카가 

스스로 저개발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프리카가 ‘성장의 사다리’ 에 

첫 발을 내딛게 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 

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디-.

오늘날 아프리카의 저개발과 빈곤은 어떤 의미에 

서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대내외직으로 축적되어 온 

구조적 인 산물인 동시 에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 

다. 빈곤은 전 세계 모든 개도국들이 고민하는 문 

제이지만 아프리카의 빈곤실태는 광범위하고 참상 

에 가깝다. 인구의 40% 이 상이 하루 1달러 미만으 

로 생활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빈곤은 더 이 상 외면 

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절박한 현안이다. 아프리카 

는 내재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을 위 

한 국가역량(national capacity)이 극히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의 거 대한 투입 (big- 

push), 즉 대규모의 개발지원 없이는 ‘빈곤의 함 

정’ 으로부터의 탈출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이 

유로 국제사회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시급히 해결 

해야 할 핵심이슈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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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저개발의 실 

태와 MDG의 중간성과를 평가해 보고 아프리카에 

서 MDG 달성이 어려운 이유들을 살펴보고자 한 

디 . 이-울러 오늘날 아프리카가 직면해 있는 발전과 

제들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 

제사회가 지향해 나아가할 개빌-협력의 방향에 도 

움을 주고자 한다.

II. 아프리카 저개발의 실태

1. 광범위한 빈곤과 구조적 기아

전술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광범위성 

과 복합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저개발의 범 

위가 경제적 영역을 뛰어넘어 정치,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저개발을 규정짓는 가장 일반적인 특 

성은 절대 적 빈곤이다. 아 래 〈표 1〉은 이 러한사정

을 잘 보여 주고 있디-. 세계적으로 빈곤인구는 감 

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유독 아프리카는 사정 

이 그러하지 못하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3억 명을 훨씬 웃도는 국민 

이 절대빈곤에 신음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아프리 

카 전체 인구의 40% 이 상에 해당하는 것이 다. 빈곤 

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많은 국민돌의 삶은 비참 

하리만큼 열악한데 , 그들은 생활 이 전에 생존 자체 

름 위협받는 ‘빈곤의 함정’ 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발전을 위한 

초기조건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 빈곤해소 

의 실마리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에티오피아， 

차드, 말라위 등의 아프리카 10대 최 빈국들은 소득 

이 250달러 이하로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로 극단 

적인 빈곤상태에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아프리카의 절대빈곤 인구 

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인데, 오는 2015년 

에는 그 수가 4 억 명으로까지 늘어남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2015년까지 개도국의 빈곤감축을 목표

(표 1〉아프리카 인적자원 관련지표 비교(2006)

인간개 방지수 (2007) 0.493 0.6 一 1 0.7厂 0.803

극빈층 인구비 중 (하루 “ 달러 미 만으로 생 활하는 인 구) ^  % 31% 9% 9%

평균수명 49세 (2005) 64 세 71 세 7 3세

영아사망 _■〇〇〇〇 명 댕 94 명 62 명 24 명 22 명

내세 이상의문자해독률 59% 58% 91% 90%

초등학교이수율 60% 80% 98% 99%

아동{5세 미만)의 영양실조뮬 45% 41% J3% 5%

주: 인간개밤지수=(평규수명지수+교육지수+GDP 지수)/3으로，0~1의 값으로 곰수록 개밤도가 높음.
자료: UNDP(2007), Human Devdopm ent index, World Bank (2008乂 Worl d Devdopm ent Indicators.

8  한국국제협력단



〈그림 1) 지역별 1 인 당 실 질  GDP성 장 률 (1980-2006)

(%)

및태평 양 중앙아시 아 북아프리 카

자•료 World Bank. 2008. 'Vorld Devdopnitmt 五idi乂ator Dafei Rise.

로 지난 20⑴년에는 대규모의 국제개발협력 프로 

젝트인 밀레니엄 개발목표(MDG)가 가동되고 있 

으나，아프리카에서는 개신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 

여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아사망률 등과 같은 선별적 지표를 통해서 보더 

라도 아프리카의 참상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5명의 아프리카 어린이 가운데 1명은 5세 이전에 

사망하고，아동의 영양실조율은 무려 45%에 이르 

고 있다. 그리고 만성적인 기아로 약해진 신체는 

각종 질병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영양실조，에이즈，말라리아 등의 확산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평균수명도 줌어듬고 있다. 1990년 당 

시 50세에 달했던 아프리카(SSA) 인구의 평균수명 

이 현재 47세로 줄어들어 선진국(78세)과는 무려

30년 이상，그리고 남이-시아(63세) 및 동이-시아(69 

세)와는 16-22년의 커다란 차이를보이고 있다.

이처림 아프리카가 극단직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낮은 경제성장률 때문이 

다. 1960년 이후 45년간 아프리카(SSA)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거의 정체상태에 있었다. 경제 

성장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은 인간의 생활수준 

향상에 있는 만큼 1인당 소득지표를 비교해 보면, 

〈그림 1〉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 

가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 결 과 〈그립 2〉에서 보듯이 1960년대만 하더라 

도 아프리카의 소득수준은 동아시아와 거의 감은 

수준이 었지만, 지금은 동아시 아의 1/5 수준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1960년의 1인당 불변가

국제개발협력 g



〈그림 2〉아 프 리 카 와  동아시 아 의  1인당 실질 GDP 비교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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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소득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03년 기준 동 

아시아는 785를 기록한 반면에 아프리카는 124에 

불과했다. 지난 43 년 동안 아프리카의 소득수준이 

25%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다.

이처럽 아프리카는 소득수준이 극히 낮은 상태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위생 및 보긴상 

태가 열악하고 교육수준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기술인력 부족과 낮은 노동생 

산성의 원인이 되고 있디-. 이처럼 저소득과 낮은 

생 산성 이 상호작용하고, ‘순환적 인과관계’ 가 구 

조화됨으로써 아프리카의 빈곤은 더욱 깊어지고 

있디-. 경제발전은 아프리카에게 있어 삶의 질 차원 

을 넘어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경제규모의 영세성과 ‘모노컬처’형 경제구조

아프리카의 저개발 정도는 경제규모를 통해서도

잘 가늠되고 있다. 사하라이남 지역에 위치하며 통 

상 블랙아프리카田lack Africa)로 불리어지는 48 

개국의 세계 경제적 비중은 고작 3.3%로 인도 

(6.0%) 단일국가보다도 작다. 이 것도 남아공과 나 

이지리아를 제외하면 그 비중이 더욱 크게 낮아져 

2.6%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8 개국)의 경제규모 (2005년 기준ᅵ는 6,219억 달 

러로 한국(7,869 이 달러)보다도 작을 정도로 영 세 

하다.

아프리카 교억비중 억시 개도국 및 세계 전체의 각 

각 8%와 2.5%로 중동 13 개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그림 3〉참조).

아프리카 경제의 이러한 영세성은 산업구조의 후 

진성 에서 비롯된다. 아프리카 제국은 그 동안공업 

화와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적 자립정책 

을 의욕적으로 추구해 왔으나 오늘날 아프리카가 

공통직으로 안고 있는 경제적 특징은 산업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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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세계 및 개도국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 경제의 비중

□ 세계내비중 □ 개도국 내비중

주: 개도국은 145개국，아프리카는 사하라이남 48개국 기준임. 

자료 TMK 2006, World Econotni nOiif,look. 각종 도표에서 발췌

낙후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의 공업화는 

막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자본 및 기술인력의 절대적 부족, 경제운영 

의 경험부족과 관리능력의 부재, 비합리직인 관료 

제도，부정부패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성과를 거 

두지 못했다. 더욱이 원료 및 생산기술의 지나친 

해외의존도에 따른 높은 생산코스트, 낮은 부가가 

치, 합리적인 정책기준의 결여, 경계전반의 비효율 

성 등 공업화 추진을 위한 흡수능력(absorptive 

capability)의 부족으로 결국 성공보다는 실패의 

사례가 많았다.

오랜 기간 아프리카는 유럽의 식민통치하에 있었 

기 때문에 서구열강 제국주의 국가듬에 종속된 경 

계단위에 불과했으며 , 그로 인해 내부발전을 위한 

기술향상 또는 산업 기 반 창출을 이무지 못했다. 현 

재에도 아프리카의 국내시장은 제대로 형성되이

있지 않으며，인직 • 사회직 자본이나 산업화 및 경 

제발전을 위한 제도적 하부구조가 제대로 갖추어 

져 있지 않다.

아프리카 제국의 산업구조를 보면，극히 일부국가 

를 제외하고는 전형적 인 후진국형 단계에 머물고 

있다. 아프리카 산업구조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문 

제는 제조업부문에서도 초보적 단순가공형 업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 

는데，식품 및 농산물가공, 섬유 ■ 의류제조 등 단 

순가공업이 제조업의 주류름 이르고 있고，기계 및 

운송장비, 화학제품 등 기술 • 자본집약적 제조업 

비중은 극히 미약하다.

한편，수출을 통해서도 아프리카 경제의 낙후성을 

알 수 있 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 

의 수출은 다른 개도권과는 달리 정체상태를 보였 

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수출신장률이

국제기!발협력 11



<표 2〉지역별 수 출  신장률 비교

19 60년대 1 9 7 0 ^ 19 湖년대 1990 년대 2000-2006 j

SSA 9.2 44.4 0.6 3.1 27.4

동̂ ᅡ시아 1.자 66.1 15.1 23.0 32.9

중남미 6.8 42.2 7.6 12.7 J?.8

남̂ ᅡ시아 2.2 34.7 9.1 13.1 26.5

중저소득국 5.4 62.0 7.0 13.9 35.6

각각 0.6%, 3.1%로 동아시아는 물론 중남미，남아 

시아 등의 개도권 지 역과는 확연한 차이름 보였다. 

이는 세계경제가 수출을 통해 성장의 궤도를 달리 

고 있는데 반해 아프리카는 여기에 편입하지 못한 

채 주변화(marginalization)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아프리카의 저개발 구조를 단적 

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저성장의 악 

순환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I . 아프리카의 MDG 추진현황

1. 아프리카의 MDG 추진 개요

아프리카 개발문제는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다루어 져 왔다.

지난 40년간 아프리카로 유입된 선진국의 개발원 

조 규모만 해도 5,500억 달러를 넘는다. 이는 전체 

개도국 원조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러한 국제사회 의 대규모 원조지원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빈곤사정은 별로 낳아지지 않았으며

일부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빈곤인구가 더 늘어나 

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수원국의 내재적인 문제, 예컨대 

주인의식 (ownership) 결여 등과 같은 여러 구조적 

인 원인듬이 있을 수 있겠지민-，국제사회의 통합된 

빈곤해소 의지의 결여도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 탄생한 밀레니 엄 개발목 

표 (MTO)름 계기로 아프리카 개발문제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국계사회는 이를 계기로 아 

프리카의 저개발과 빈곤의 참상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빈곤해 소를 위한 다각적 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MDG 처방전’ 

은 불행하게도 아프리카에서는 그 약효를 발휘하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국가 

에서는 오히려 빈곤이 더 깊어지고 있다.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는 MDG의 전척 상황이 복격되고 

있으나, 아프리카 지억에서는 아직까지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계개발평가보고서 

(Global Monitoring Report 2008)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빈곤감축 실적이 극히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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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평가하고，2015년까지 MDG의 복표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MDG 이행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이 보고 

서에 따르면，아프리카 지역은 M re -3(양성평등) 

과 MTO-7C안전한 식수 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모 

든 분야에서는 중간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성과를 

보였디-. 동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개발지원 속도로 

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2015년 최종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아 래 〈표 3〉는 분야별 MDG 목표치와 아프리카에 

서의 중간성과를 통해 2015년 최종목표 달성 여부 

름 전망하여 보여주고 있다.

먼저 빈곤퇴치 부문에서 아프리카는 2015년까지

빈곤인구를 반감시킨다는 복표(W)G-1)를 달성하 

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년간 아프리카의 

절대 빈곤 인구 비중은 45%에서 41%까지 4% 포 

인트 감소하는 데 그쳐，지금의 빈곤감소 속도로는 

2015년 목표인 22% 달성이 요원하다. 인간개발 

(human development) 관련분야 역시 이행성과가 

극히 부전하여 현재로서는 2015년까지 복표 달성 

이 불가능하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성과가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아프리카에는 여전히 위생 

시 설과 의료서비스가 낙후되어 있어 유아사망률과 

산모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프리카를 제외한 다른 개도 

국에서는 MDG 목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행되

〈표 3〉SSA의 분야별 MDG 달성여 부

1990 2000 2005 2015
(목표치) 전망

MD^ 1 (절대빈곤 인구 반감) 

절 대빈 곤 인구비 중(%) 45 46 41 22
달성 불가

MD&2(보편적 초등교육) 

초등교육이수율(%) 57 50 60 100
달성 녈 가

MDG~3{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맹 

남아대비 여아의 초등학교 이수율 0.82 0.86 0.88 1
달성 가능

M D a 4( 유아사망률 감소) 

유아사망률('〇〇〇 명당) 187 167 159 62
달성 불가

MD05 (모성보건 증진) 

산모사망률(-◦〇,〇〇〇 명당) 920 917 900 230
달성 불가

MD& 6 {질병퇴치)
HIV/서 DS 인구비 율(%)

5.8 달성 녈 가

MD07( 지속가능한환경) 

안전한 식 수접 근 인구비 율(%)
시 9 5자 56 75 달성 가능

MD〇a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DA 유입(백만 달레

25乂)77 -5,489 39,005 50,000 달성 불가

주: 식수와 위생시 설 이용 인구 비율은 2〇〇4년 기준 

자•료 World Bark. 2008. World Devdopment Indicator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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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MDG 8개 복표 가 

운데 MDG-6(질병퇴 치) 부문에서만 중간목표에 

미달하는 성과를 보였을 뿐,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중간복표를 달성하였디-. 이는 부엇보다도 지난 5 

년간 아시아 지 억을 중심으로 개도국이 평균 7%대

의 높은 경 제성장률을 기복한 것이 기 인하고 있다. 

동아시아 이외에 유럽, 중남미, 중동 등 다른 개도 

국의 경 우 에 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프리 

카에 비해서는 MDG 복표달성 가능성이 훨씬 높 

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4〉지 역별 MDG 목표달성 가능성 비교

效3A 동아시아
유럽

•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남미 중동

절대빈곤및 기아퇴치(MDG-1) X 〇 A 〇 父 A

초등교육의무화 (MDG-2) X 〇 〇 〇 〇 A

양성평등<MDG-3 ) 〇 〇 〇 〇 〇 〇

아동사망률 감쇠 MDG- 1) X 〇 〇 A 〇 〇

모성보건 (MDG-5) X 〇 〇 父 〇 A

HIV/AJDS, 말라리 아 등 질 병되치(MDG_6) X A 〇 A 〇 〇

안전한식 수접근 (MDG-7) A 〇 〇 A 〇 〇

부채탕감등 개발을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MDG섟) X - - - - -

주: 0(2005년 중간목표 달성/2015닌 최종목표 달성.4능)

A (2005닌 중간목표 미달/2이5닌 최종목표 달성 가능)

X S005닌 중간목표 미달/2015닌 최종목표 달성 불가)

자료: IJN. 2008. Global Monitor! ng Report 등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필자작성

〈표 5〉분야별 MDG 목표 달성가능 아프리카 국가

MDG 목표 2015년1녀[好 달성가능 예상국가

절대빈곤및 기아되치(MDG-1) 부르키나파소, 레소토, 보츠와나, 카메룬, 남아공, 모리셔스, 우간다, 가나

보편적 초등교육달성(MDG-2 ) 보츠와나, 카포베르데, 세이셀, 토고, 짐바브웨, 모리셔스, 나미비아, 남아공, 상토메프린시페

양성평등(MDG-3) 보츠와나, 레소토, 모리셔스 나미비아, 스오떨 랜드 짐바브웨

아동사망률 감소(MDG시 모리셔스, 세이셀, 카포베르데

모성보건증진 (MDG-5) 모리셔스, 세이생, 카포베르데

질병퇴치(MDG 귀)
HIV: 보츠오ᅡ나, 짐 바브웨
말라리아: 감비아, 기니비소, 코모로, 베넹, 르완다,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케냐 

결핵: 잠비아, 앙골라, 가봉, 감비아, 마다가스카르, 남아공, 스외질 랜드

지속가능한환경 (MDG-7)
식수공급: 부른디, 말라위, 보츠와나, 탄자니아, 가나, 나미비아 
위생시설: 가나, 모리셔스

자료: TJNDR 2005, Meeling the MT)Gs in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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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의 〈표 5〉는 W)G 복표달성 이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되는 아프리카(SSA) 국가들을 보여주고 있는더', 

분야별로 3세  개 국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추진성과를 종합해 볼 때, 아프리카에 있어 

MTO 달성은 요원하며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 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 아프리카의 분야별 MDG 추진현황

가. MDG-1： 절대빈곤 및 기아인구 반감

아프리카의 빈곤은 광범위성과 복잡성을 그 특징 

으로 하고 있어 ‘빈곤의 덫• 으로부터 의 탈출이 용 

이하지 않다. 아프리카는 지난 10년간 (1995- 

2 006)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빈곤해

소의 가능성을 보이고는 있으니-, 워낙 빈곤의 골이 

깊은데다가 높은 인구증가율(2000-2006년간 연 

평균 2.7%) 등으로 소득증가가 좀처 림 이루어 지 지 

않고 있디-. 2 005년 기준 아프리카의 절대빈곤 인 

구비중은 41%로 10년 전인 1995년의 45%에 비해 

겨우 4% 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오는 2015년까지 

그 비중을 22%로까지 낮추겠다는 MDG 복표는 

공허한 외침에 그칠 공산이 크다. 잠비아, 말리, 나 

이지리아 등은 절대빈곤 인구비중이 70여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감비아, 마다카스카르,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니제르，르완다，탄자니아, 

짐바브웨 등은 그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다. 

아프리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빈곤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1990-20公4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하루 1달

〈그림 4〉지역별 절대빈곤 인구비중

0
중남미 유럽 및 중동 및 사하마ᅵ남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 아 북아프괴카 아프리카

주： 하루 1 달리 미만 0-로 생활하는 극빈층 인구 

자료: "World Bank. 2008. World Devdopment Indicator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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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 인구는 부려 2억 

7,000만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결 

과 이 지역의 절대빈곤 인구비중이 9.0%로 획기직 

으로 줄어들었디-. 이는 2005년 중간복표치인 

19.0%는 물론이고 2015년 최종목표치인 14.9%보 

다도 크게 낮은 수치로，동아시아는 이미 MDG-1 

복표를 달성한 셈이디. 물론 이는 이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에 기인한다. 특히 ‘중국요인’ 이 절대적 

으로 작용했는데 중국의 절대빈곤 인구가 1990년 

의 3 억 3천만 명에서 2004년에는 1억 3천만 명으 

로 2어 명이나 줄어들었다.

나. MDG-2： 초등교육 의무화

아프리카의 초등교육의무 목표달성 역시 요원하 

다. 아프리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는 초등학 

교 입학률이 빠르게 진척되어 90%를 상회하고 있 

는데 반해，아프리카에서는 그 비율이 66%에 그치 

고 있다. 더욱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비율마저도

60%에 못 미치고 있디-. 부분디와 차드는 초등학교 

입학률이 50%를 넘지만 졸업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이는 가난한 가정형편으로 중도에 학업 

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 나는 아동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림 아프리카에는 기초교육 여건조차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청년세대(15~24세 기 

준)의 30% 이상이 문맹으로 방치되어 있다. 이러 

한 아프리카 교육의 낙후성은 저개발의 원인인 동 

시 에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다. MDG-3： 양성 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여성의 교육수준은 그 사회의 발전과 직결되는 사 

안이다. 그런데 아프리카 여성은 전통적으로 교육 

에 있어 많은 성적 차별을 받아왔다. 다행스럽 게도 

이러한 성차별이 미약하나마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MDG-3 목표(2015년까지 초등교육 과정에 

서 양성평등 달성)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표 6〉지역별 MDG-2(초등교육 의무화) 관련지표 비교

83

남^[시아 86 62 82 61 72

유럽 및 중앙아시아 90 91 93 92 95 98

중남미 85 95 82 98 93 96

중동 및 북아프리카 84 90 77 89

동^ᅡ시아

70

자、료: World…Bank. 2008. World Devdopment indicsitor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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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990년에서 2 005년 사이 초중고 교육과정 

에서 남학생 대비 여학생 비율이 79.1% 에서 

85.9%로 늘어났다. 국가별로 보면, 보츠와나，레 

소토，르완다 등과 같은 국가돌은 이 미 100%에 가 

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자해독율 등과 같은 부문에서는 여전히 

남녀 간의 불평등 구조가 지속되고 있디 . 아프리카 

에 있어 남성 대비 여성의 문자해독율 비율은 85% 

로 남아시아(79.6%)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비율 

을 보이고 있다. 여성이 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아프리카 사회의 특징을 감안하면 여성 

의 교육은 아프리카 발전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 

하다.

라. MDG-4： 유아人卜망률 감소

아프리카 빈곤의 참상은 유아사망률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매년 5백만 명의 유아가 5 세

이전에 사망한디-. 2005년 현재 사하라이남 아프리 

카 지억의 유아사망률은 1000명 당 159명에 이른 

다. 국가별로는 앙골라(260명)와 시에라리온(282 

명)의 유아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매년 전체 어린이의 25% 이상이 

기아와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돌의 영아사망률은 지난 1990년에 비해 거의 

감소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 

지 않다. 사하라이남 지 역의 영아사망률 또한 

1,000명 당 95명으로 1990년에 비해 거의 줄어들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유아사망률의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위생시 

설과 영양결핍, 말라리아, 오염된 식수에서 오는 

수인성 질환 등인데, 사하라이남 지역에서는 이들 

부문에 대한 개선의 기미가 이지 않는다. 

MDG-4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지표로 1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홍역면역 비율을 설정하였는 

더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체의 어린이 홍역

〈표 7> ivmG-3(양성 평등 및 여성능력) 관련지표 비교

초중고의 남학생 남성 대비 여성의 비농업분야 고용인구 중 국회의원 중

대비 여학생 비율 문자해독률<%》 여성 비율(%) 여성 의원 비율(%)

1991 2005 1990 2005 1990 2005 1997 2005

SSA 79.1 85.9 82.2 84.9 - 9.7 17，

동̂ ᅡ시아 89.4 99.2 95.3 99.4 37.4 - 16.5 17.8

남아시아 69.7 90.4 67.3 79.6 13.2 17.5 6.1 14."

유럽 및 

중앙아시아
98.1 96.4 98.6 99.2 47.4 47.9 8.2 14.8

중남미 99.1 100.9 100.9 100.9 38.7 40.3 13.0 19.9

중동 및 
북 프리카

81.6 93.5 80.2 90.3 17.5 - 3.5 8.6

자•료 World Bark. 2008. World Devdopment Indicator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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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비율은 68%에 불과하디-. 유아 사망률 감소를 

위한 어린이 예방접종, 생활환경 개선 등이 선행되 

지 않는 한，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높은 유 

아 사망률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에서는 유아사망률이 현저하게 감 

소하고 있는데 이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건강상태가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같은 인구대국에서 산 

아제한에 의한 인구 억제정책으로 출산율이 떨어 

진 것도 동아시 아의 유아 사망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005년 현재 동아시아의 5세미만 아동 사 

망률은 1000명 당 31명으로 1990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동아시아 지역 이외의 중남 

미，중동，남아시아 등의 지역에서도 유아 사망률 

이 크게 감소하고 있이 MDG-4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높은 아동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영양개선이 부엇보다도 시급한 과제 

로 다루어져 한다. 아동의 영양개선은 질병예방뿐 

만 아니라 학업능력 및 인지능력 향상 등을 통한 

교육효과 증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아프리카 

의 장기 적인 인적개발이 중요하다.

마. MDG-5： 모자보건 향상 및 산모사망률 감소

산모사망률이란 임신과 분만 중의 산모가 사망하 

는 확률을 말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12명의 산모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계보긴기구(WHO)에 의하면 산모사망률 상위 20 

개국 중 19개국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 1) 특히 내전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시에라리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모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는 

데 이 지역에서는 산모 5명 가운데 1명꼴로 산모가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표 8) MDG-대유아사망률 감소) 관련 지표비교

세부지표
5세 이하 유아사망률 (1000명당) 영아사망률 (1000명당) 1세 이하어린이 -i 역면역 비율 (%)

1990 2005 1990 2005 1990 2005

SSA "83.8 159." 108.7 95.0 57.1 68.7

동 [̂시아 56， 31.0 41.9 24,9 89.6 84.3

남 시아 - 23.0 85.1 86.2 63.3 55.9 64.7

유럽 및 중앙아시아 48.5 27.2 40.3 23.5 83.7 96.0

중남미 54.8 27.6 43.4 23.2 76.4 93.0

중동 및 북아프리카 77.3 43.1 58.1 35.2 82.7 89.1

-자료: World Bank. 2008. World Dcvdopmcnt Indicator Dalabasa

1) 산모 사망률 상위 2。개국은 시에라리온，니제르，차 드 ，소말리아，앙골라, 르 완다，라이비리아，말라위, 기니비소，콩고 등 19개 아프리카 국가들과 아프가 

니스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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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MDG-5(모자보건 향 상  및 산모사 망 률  감소) 관련지 표 비 교

산모 사망률(1 ◦,〇〇〇 명당) 조산원에 의한 출산비율(%)
세-厂치표

1991 2005 1990 2006

SSA 900 43.8 4S.1

동아시아 J50 47.3 87.1

남̂ ᅡ시아 650 500 32.0 40.8

유럽 및 중앙아시아 58 43 80.8 95.2

중남미 -80 -30 73.2 87.5

중동 및 북아프리카 250 200 48.0 77.4

자•료 World Bank. 2008. 'Vorld Devdopnient 五idi乂ator Dafeibase.

아프리카에서 출산 시 산모사망에 대한 사유를 정 

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세 

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많은 수의 산모가 조 

산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분만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이 경우 과다출혈과 

위생불량이 산모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신진국에서는 90% 이상의 산모가 숙련된 조산원 

의 도움을 받아 출산을 하고 있는 반면에，아프리 

카에서는 산모의 45%만이 조사원의 도움으로 출 

산을 하고 있다.

유엔은 MDG-5 의 세부 복표로 2015년까지 산모 

사망률을 43 명당 1명으로 줄이 겠다는 목표를 설정 

했지만, 이 같은 목표가 아프리카에서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바 MDG-6： HIV/AIDS,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

의료기술의 발달과 영양상태 및 위생시설의 개선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늘

어나고 있는데 반해，아프리카 (SSA)의 평균수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은 

1990년의 49.2세에서 2005년에는 47.1 세로 줄어 

들었는데，그 원인으로는 에이즈 및 말라리아와 같 

은 질병의 확산을 꼽고 있다.

말라리아는 완전한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 

구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매년 270만 명 이상 

이 말라리아로 복숨을 잃고 있다. 모기장，살충제 

등의 간단한 예방도구만으로도 말라리아 예방이 

가능하지만, 아프리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 정 

도의 예방도구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말라리 

아모기 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감엄 후에 

도 말라리아 치료약을 처방받으면 완치가 가능하 

지만，현재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환자 가운데 치료 

약을 복용하는 비중은 37%에 불과하다.

HIV/AIDS의 확산 문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UNAIDS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 (SSA)에는 

2,200만 명(전체 인구의 5.8%)이 HIV/AIDS에 감 

염되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 었 다 . 전 세계의

국제개발협력 1 9



〈그 림  5〉지역별 hW /서 D 감염자 현 황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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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aharan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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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I_____ Oceanian /  j
7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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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33.2 (30.6-36.1) million

자료: UNAIDS. 2008. AIDS gpidtm노 update 2007 Regional 乳immari效

HIV/ADS 감염자가 3,30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 

면, 전 세계 HIV/AIDS 감염자의 70%가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다(〈그림 5〉참조). 스와질 

란드에서는 국민의 1/3이 FTTV/ATTiS에 감염되어 

있고, 국민소득이 4,000 달러를 상회하는 아프리 

카의 모범국가인 보츠와나에서도 전체 국민의 

24% 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디 . 이밖에도 레 

소토(23.2%), 짐바브웨(20.1%), 나미비아(19.6%) 

등이 극심한 에이즈에 시달리고 있으며，아프리카 

최대강국인 남아공에서도 550만 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에이 

즈로 인해 부모를 읽고 고아가 된 어린이가 1，200 

만 명 에 달하는데 , 이들은 가난한 환경 에서 부랑아 

로 거리를 떠돌며 불건전한 환경에 노출되어 다시 

에이즈에 감염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질병퇴치정

책과 경제성장에 의한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질병 

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1990년대 태국, 감보디아 등의 국가들에서는 매춘 

산업과 마약주사가 성행하면서 HTV/ATDS에 감염 

된 인구가 전체 국민의 3~4%에 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에이즈 억제정책이 실효성 

을 보이면서 이들 국가의 에이즈 환자 비중이 

2005 년에는 각각 1.0%, 2.0%로 감소하였다.

사. MDG-7： 지속가능한 환경(안전한 식수확보 등)

이 목표는 인간과 환경 의 조화를 중요하게 다루면 

서 두 개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 하나는 인간 

의 생존을 위한 환경자원 보존과 개발에 관한 것이 

고, 나머지 하나는 안전한 식수 공급과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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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산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아프리카는 환경 

자원 보존 부문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양 

호한 상태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이산화탄소 방출 

량이 일인당 3.3톤인데 반해，아프리카(SSA) 지역 

은 1/3에도 못 미치는 0.9톤을 보이고 있다. 산림 

면직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산림화율도 아 

프리카는 약 26%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세부목표인 안전한 식수 공급과 위 

생적인 환경조성 부분에서는 아프리카 저개발의 

실태가 여실히 잘 드러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수자원이 부족한데다가 높 

은 인구증가율과 무분별한 산업화로 심각한 식수 

오염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오염된 

식수름 마신 이린이듬이 수인성 질병 등 각종 전염 

병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 

을 정도인데，물론 이는 안전한 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사정이 크게 나아지고

있디. 2005년 현재 아프리카에서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비중이 56%에 이르렸는데 , 이 

는 지난 1990년의 48%에 비하면 획기직인 개선이 

리-고 할 수 있다. 식수보급률 70%라는 MDG의 복 

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IV. 아프리카저개발의 원인

아프리카 저개발의 가장 큰 수수께끼는 ‘빈곤의 

함정’ 으로부터 의 탈출이 왜 그토록 어 려운가 하는 

문제이다. 지난 1960-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 

프리카는 아시아 개도국들보다 결코 가난하지 않 

았으며, 오히 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시 아 국 

가듬보다 국민소득이 높았다. 단적 인 예 로 I960년 

대 초반 가나의 국민소득은 180달러로 한국(110달 

러)보다도 높았으며, 가봉은 350달러로 한국의 3 

배 이상에 달했다. 이외에도 콩고，짐바브웨 등의 

여 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보다 부유했다.

〈표 10> MDG-7的 속가능한 환경) 관련지표 비교

산림화율 떤체국토 대비 %) 안전한식수 이용비율 (전체인구 대비 %) 우!생시설 이용비용 (전체인구 대비 %)

1990 2005 1990 2005 1990 2005

S S A 29.2 26.5 48.9 56.1 3」.5 37.1

동^ᅡ시아 28.8 28.4 71.8 78.5 29.7 50.6

남^ᅡ시아 16.5 16.8 70.7 84.5 17.5 37.2

유럽 및 중앙아시아 38.2 38.3 91.7 91.7 83.6 85.0

중남미 48.8 45.4 82.8 90.9 67.3 77.0

중동 및 북아프리카 2.2 2/1 87.5 89.5 69.9 76.2

자•료 World Bank. 2008. 'Vorld Devdopnient 五idi乂ator Dafei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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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프리카는 왜 그토록 가난해졌을까?. 

이를 규명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아프리 

카의 저개발 문제가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등 국가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고착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저개발 원인을 설명하는 연 

구들을 보면 아프리카의 현실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디-. 아프리카가 운명적으로 직면해 있는 자 

연 환경적 요인에서부터 시작하여 인종 및 억사 문 

화적 요인, 식민지적 유산, 국민직 개발의욕 부족 

등에 이르기까지 부수하디-. 심지어는 서구 중심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아프리카의 저개발 원인을 국 

민의 무능력과 게으름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가 

령 , 흑인은 백인보다 게으르기 때문에 흑인은 백인

〈그림 6〉아프리카 저개발의 구조적 원인

厂 열대성 기후

— 전염병(말라리아 등)

— 척박한 토양

匕 수자원부족

— 내전 (인종 및 종교분쟁)

— 부패 및 비능률 구조
싱시 사의 식 요인

— 국가통치 역량(리더 쉽) 부재

匕 국민 적 개발의지 부족

—

모노컬처 형 경제구조

공업화 실패

열악한 투자환경

경제산업적측면 ----- 영세한 시장규모

— 높은 운송비용(인프라부족)

— 취약한 농업기반

匕 금융 및 자본시장미 발달

인적자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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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부유할 수 없다는 등의 설명방식이디-. 이러한 

시각은 그 자체가 식민주의의 억사적 산물에 지나 

지 않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아프리카의 저개발 원인을 저개발의 결과가 

초래한 현상에서 찾으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개발에 대한 수많은 원인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상황에서 이러 

한 설명방식들은 일면적 또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 

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아프리카 저 개발의 원인에 대한 주요논 

점들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에 대략 5가지의 관점에 

서 아프리카 저 개발의 원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자연 ■ 지리적 요인

아프리카 저개발에 대한 올바른 원인진단이 나온 

다 하더라도 왜 유독 아프리카가의 빈곤이 심각한 

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게 된다. 이에 대한 해 

답은 종종 간과되는 자연 지리적 요인에서 찾아지 

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는 분명 자연환경 이나 지리적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불리한 외생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우신，아프리카(SSA) 대부분의 지역(92%)이 열대 

성 기후에 속해 있어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과 각종 

풍토병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3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는 

데 , 이중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9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디. 아프리카의 말라리아는 모기의 종류, 

습도, 기온 등 기후 및 생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세계에서 전염성과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 

혀지고 있디-. 말라리아의 창궐은 복축 및 눙업 등 

각종 경제활동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 단축 등 인간의 생존과도 직결되 

는 사안이다.

아프리카 기후 또한 근로의욕을 크게 저하시키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연적 제약조건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토지의 

비옥도가 떨어지고 강수량이 매우 불규칙하다는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에는 가뭄이 광범위하게 발 

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관계 시설이 극히 열악 

한 상황이 어 서 가뭄에 그대 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인은 아프리카의 식량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기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자연 지리적 제약요인으로는 해외시장과 

의 단절성을 들 수 있다. 내륙국가(landlocked 

oountiy)의 경우 해안지역과 멀리 떨어진 채 육지 

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과의 연결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억내 운송비용이 개도국 

중에서 가장 높으며，이것은 교역과 공업화의 결정 

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디 21. 아프리카의 

내륙 국가들이 설령 공업화에 성공한다고 하더라 

도 수출상품을 연안지역으로 실어 나르는데 소요 

되는 막대한 수송비용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디 .

2) 아프리카 역내 운송비용은 증동과 북아프리카의 3배 이상, 그리고 아시아 및 남아시아 평균의 2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N l iio  Lim ao와 

A n tio n y  J . Ven* es(1999)fe 아프리카에서 운송비용이 절반을 줄어든다먼 교역량이 5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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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 ■ 사회적 요인

아직까지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듬은 스스로 주체 

가 되 어 발전을 이 루어내 겠 다 는  주 인의식 

(crwnersliip)은 고사하고 정 치 적 혼란과 불안한 치 

안상태，인종 및 종교적 대립 등으로 국가기본질서 

조차 확립 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분쟁과 갈등의 이면에는 인종과 종교적 

인 대립이 국내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유럽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라는 역 

사성에 기 인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도 유제로 남아 

있디-. 즉，아프리카 저개발의 요인은 유럽 제국주 

의의 국경분할과 무관하지 않다. 아프리카 사회는 

전통직으로 여러 부족들의 다양한 문화직 특성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으니-,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 

하는 과정에서 분열정책에 의해 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강하다. 1885년 베를린 회의에서 

유럽 열강은 원주민의 인종이나 문화, 언어 등의 동 

질성을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임의적으로 

국경신을 설징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아 

프리카 분쟁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아프 

리카의 전통적 국가사회가 유럽 제국주의에 의해 

작은 국가단위로 분할(fragmenUaLion)되었고, 이 

것이 분쟁의 형태로 고착화되다보니31, 아프리카에 

서는 애초부터 국민적 단결이나 국가적 리더십이 

라는 경제발전의 초기조건을 기대하지 못했다. 결 

국 여러 종족들로 구성된 국민들은 국가 또는 정부

보다는 자기 종족에 더 큰 충성 심을 가지고 되 었고， 

이러한 ‘종족주의 ’ 는 권력투쟁과 구데 타, 그리고 

내전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파편화(fragmentation) 정도는 인송이나 언어，송 

교 등의 측면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훨씬 높 

은 것이 사실이다.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제도(instituti이is) 혹은 거 

버년스 (governance) 의 푸진성에도 기인한다, 경 

제성장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환경의 조성이 필 

수적인더ᅵ, 여기에는 민주적인 정치체제, 행정시스 

템의 효율성，투명성 및 법치주의, 재산권의 보호 

등이 포함되며, 보다 넓 게는 사회내부에 축적된 신 

뢰 a ru s t )의 수준과 같은 사회 적 자본 (social 

capital)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이러한 계도나 사회적 자본이 

극히 열악하다. 아프리카의 이 러한 국가 사회적 취 

약성은 자원을 둘러싼 내전과 결합하여 ‘자원의 

저주’ 름 순환적으로 발생시 키고 있다. 이는 자본 

축적과 투자를 억제시켜 왔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물직 혹은 인적자본의 기반이 완 

전히 와해되었디-.

문화와 억사적 인 요인으로도 아프리카의 저개발을 

설명하고 있다. 아프리카(53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는 부려 1 천 600여 개에 달하며, 또한 그 

수에 버금가는 종족이 살고 있다. 이러한 언어적 

인종직 복잡성은 사회직 합의를 이루고 사회직 갈 

등을 줄이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3) 아프리키 식민지들이 독립히는 과정에서도 유럽 국기들이 그어놓은 국경선은 그대로 유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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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산업적 요인

아프리카 저개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열악한 

국내자본에 기인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자본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아프리카의 투자환경은 

극히 염악하고 무수한 ‘아프리카적’ 리스크로 말미 

암아 투자유입이 용이하지 않다. 이는 국내산업의 

낙후성으로 이어졌는데 오늘날 아프리카 경계는 

원유，광산물, 능작물 등 1차 산품에 거의 전적으 

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며 , 1차 산품 중에서도 2 

〜 3개 정도의 소수품목에 의존하는 전형직인 “모 

노컬처(mono-culturer형 경계구조를 지니고 있 

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상품구조에도 그 

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말리의 경우, 금과 

복화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 

며, 콩고민주공화국은 다이아몬드와 석유가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앙골라 역시 

원유와 다이아본드가 전체 수출의 95%를 점유하 

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광 

물이나 농작물 등의 1차 산품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4. 인적자본 측면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아프리카 국민의 낮은 교육수준에 

서 비롯되는 노동력의 질적 수준의 저위성이다. 아

프리카 인구의 문맹률은 다른 지 역과 견주어 볼 때 

비교가 되 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 다. 문맹률은 

70%를 웃돌고 있으며，교육투자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교육환경 으로 교육효과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말라리아와 HIV/AIDS 등 

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열악한 보건상태와 열악 

한 교육환경은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원동력인 인 

적자원의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아프리카 제국은 숙련 노동력，즉 훈련된 

기술 및 전문분야의 인력은 크게 부족한 반면에 미 

숙련 노동력은 공급과잉 상태로 아프리카 전 지역 

에서 대량실업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고등교육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으로 훈련된 인력 

이 요망되고 있으나 아프리카의 실정을 감안할 때 

에 고급인력을 단기간 내에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한 일로 생각된다. 게다가 전문기술인력과 의 

사 등 고급인력의 해외유출(brain drain)도 심각 

한 상황인데, 영국정부의 아프리카 전략보고서 

(2005片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 연간 7만 가량의 

고급 또는 숙련 노동력 이 선진국으로 유출되고 있 

다. 잠비아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체 1,600명의 의 

사 가운데 400명이 해외로 유출되 었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열악한 인적자본 형성은 식민 

지적인 유산으로도 볼 수 있다. 유럽의 식민통치가 

아프리카의 국가발전에 미친 정도는 지대하기 때 

문이다. 사실,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역사적 근원을

4) Commission fa  Afrc幻. 2005.3. rOu" Common Interest; Reoor: the Comm ssor for Afic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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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데，유럽의 식민지배는 아프리카에 저 

개발의 유산을 남겼으며 독립 후에도 국가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각인되어 있다. 식민통치기간 동 

안 아프리카인돌은 교육의 기회와 조직체의 책임 

자 자리에서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국가경영의 경 

험을 쌓을 수가 없었다. 그 결과 독립 이후에도 아 

프리카에는 국가를 독자적으로 경 영할 수 있는 국 

가통치 시스템이 부재하여 정치 사회적 혼란이 가 

중되었다. 또한 식민통치 시대의 각종 편향적이고 

착취적인 교육정책에서 초래된 구조적 모순은 아 

프리카의 국가발전을 저해 시켜 온 주요 원인이다.

5. 대외경제 요인

전숨한 바와 감이 아프리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은 자연 환경적 계약에서부터 인종 혹은 종교적 분 

열，식민지적 유산，정책실패 등에 이르기까지 무 

수하다. 또한 지리적 제약 때문에 세계시장과 연계 

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앞에서 

인급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만 성장을 

지속했던 아프리카 경제가 그 이후 성장의 궤도에 

서 이탈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요인 

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일차산품의 국제가격 하 

락은 교억조건(terms of trade)의 악화를 초래함 

으로써 아프리카 경제에 치명직인 요인으로 작용 

해 왔디-. 이 시기부터 교역조건의 악화는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질적인 대외경제 

변수로 기능해 오고 있다. 이름 극복하기 위해 아

프리카 국가들은 공업화를 통해 수출상품의 다각 

화를 부분적으로 시도해 보았지만 열악한 산업기 

반과 기술부족, 국가경 영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말 

미암아 초기단계에서부터 실패하였디-. 그 결과 아 

프리카 경제는 과거 식민지 시대부터 내려온 단종 

경작(monoculture)형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디 . 소수의 

일차산품 수출에만 의존하는 ‘모노컬처’ 형 경제구 

조로 인해 아프리카 경제전반이 기상변화 또는 국 

제 상품시세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V . 아프리카의 발전과제

아프리카의 발전과계는 한 마디로 저개발을 규정 

하고 있는 요인듬을 극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가 ‘저개발의 함정’ 에서 벗어나 ‘발전의 

사다리’ 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앞에서 열거한 발전 

제약 요인들을 어떻게 여하히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 

이 직면해 있는 무수한 장애요인들로 말미암아 단 

기간 내에 발전의 토대를 이분다는 것은 그저 희망 

에 불과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물질빈곤 그 이상이며 여러 제약요인들 

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맞물려(interlocking) 있 

어 이를 풀어나가는 일 억시 결코 용이하지 않다. 

디욱이 아프리카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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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발전의 궤도’ 로 진입하 

는 데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될 공산이 크다. 

아프리카의 빈곤을 단기간 내에 일소할 만병통치 

약과 같은 정책도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의 저개발 구조를 운명처 

림 받아들이는 패배론직인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 

아프리카는 정치적 불안，취약한국가시스템, 열악 

한 국내자본 등의 대내적 제약요인과 자연환경이 

나 지리적 측면에서도 발전을 저해하는 외생적 조 

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비교사적 관 

점에서 보면 이러한 환경은 선진국이나 후발 개도 

국듬이 산업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초기조긴듬과 

유사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높은 질병 발병 

률, 낮은 교육수준，사회적 자본의 부족，잦은 분쟁 

과 전쟁 등은 산업화 이전의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 

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외생적 조건 중 일부는 정책적 노력에 

의해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예름 듬이 작은 경 

제규모는 지역경제통합을 통해 극복할 수 있고, 지 

리직 폐쇄성은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부분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은 바로 아프리카의 저 

성장이 운명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 혹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극복 가능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디-. 동아시아의 발전경험에서도 충분히 입증 

되었듯이, 아프리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약요인들도 직절한 제도와 징책，그리고 국가통 

치 시스템의 확립 (good govern a nee) 으로 얼마든 

지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보츠와나 

의 성공사례름 통해서도 잘 입증되고 있다. I960

년대 초반 독립 당시 내륙국가인 보츠와나는 아프 

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였다. 하지 

만 보츠와나는 1960년 이후 안정된 국정운영과 투 

명한 정책집행 등을 바탕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는 저력을 보였으며 그 결과 국민소득이 

4 ,0 0 0 달러 가까 이 에 이르렸다 . 최 근 발표 

(2008.5.23)된 세 계 은 행 의 「성장보고서(Growth 

report)」에는 보츠와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 

성장을 이륙한 13개 국가 중 하나로 뽑혔다.

〈표 11〉2차 대전 이후 고도성장을이룬 국가들

보츠오 M 1960-2 ⑴ 5 210 —> 3,800

브라질 1950-1980 960 —^ 4,000

중국 1961 -2005 105 —> 1,400

홍콩 1960-1 997 3,100 —、29,900

인도네시아 1966니 997 200 —> 900

일본 1950-1983 3,500 —、39,600

한국 1960-2 ⑴ 1 1,100 —수 13:200

말레이시아 1967-1 997 790 > 4,400

몰타 1963 니 994 1,100 —수 9,600

오만 1960-1999 950 —> 9,000

싱가포르 1967-2002 2,200 —^ 25;400

대만 1965-2 ⑴ 2 1,500 —>16,400

태국 1960니 997 330 —^ 2,400

자료: 세계은행, 성장 보 고 서 (Growth report)

아프 리카 개발문제는 고착화된 악순환 구조의 고 

리를 단절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디 서부터 문 

제름 품어 감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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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빈곤하다는 점에 서는 공통성을 지니 

고 있지 만, 왜 빈곤하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과 또 

어떤 방법으로 빈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 

는 처방에 있어서는 이질적일 것이다. 이러한 이 

질성 이 원인규명과 대응책을 수립 함에 있어 일반 

화하고 객관화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아프리카의 저개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이 급선무이고 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아무 

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선택한 전략에 따라 

저개발 문제의 해결에 대한 효과도 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일률적 

인 성공공식은 없다는 뜻이다. 예컨대 가나，모리 

셔 스, 마다카스카르 , 케냐 등은 제조업 의 초기발전 

조건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 

국가로서 운송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어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이 ‘제조업 수 

줄기반의 성장모델 (Manufactured export-led 

growth)’ 모델이 직합하다.

이처럼 아프리카 국가들을 개별국가별로 또는 어 

떤 기준에 의하여 동질적 인 나라끼리 묶어서 몇 개 

의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에，이들 국가에 대해 차 

별화 또는 우선적인 발전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모든 대 

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에 맞는 이론이나 발전 

대책을 생각한다는 것은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이 

런 경우에는 이느 정도의 임반화가 불가피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저 개발의 가장 보편적 

인 자기표현은 심각한 빈곤문제인 만큼, 그 발전의 

과제는 빈곤의 퇴치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하고，아 

프리카 빈곤국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발전 

과제들은 개략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째 ，정치 직 안 정과 국가경영 시스템 (good 

govern a nee) 의 확립이디:

아프리카는 세계 다른 어느 지억보다도 내전이 많 

은 국가로, 폭력이 고착화되어 있다. 매년 아프리 

카에서 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질병으로 

죽는 사람 수와 비슷하며，기근이나 홍수로 죽는 

사람보다도 많다. 199 8-2002 년 동안 콩고(DRC) 

에서만 내전으로 4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아프리카 저개발의 악순환(a vidous circle) 고리 

름 끊이버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적 안정 

과 국가경영시스템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러한 조건은 자연 지리적 여건이나 부존자원 등과 

감은 외생적 조긴듬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억사적인 교훈이다. 자원의 혜택을 경제성장과 연 

결시 킨 나라가 있는가 하면 엄청난 부존자원을 보 

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안정과 국가 

경영시스템의 부재로 ‘자원의 저 주 (resource 

curse)’ 에 길린 채 ‘빈곤의 덫’ 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원부국들도 적지 않디. 대표적인 사례로 

나이지리아를 들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1965년 

이래 석유 수출대국으로 국민 1인당 석유수입금이 

지난 35년간 10배 이상이나 늘어났지만, 국민소득 

은 1960년 독립 당시보다 더욱 줄어들어 세계 15 

대 최빈국 대열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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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역시 사정이 이와 비숫하다. 케냐는 1965 

~1973년 동안 안정된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연평 

균 7.9%의 고성장을 유지하며 ‘아프리카의 필리 

핀’ 으로 불리며 아프리카에서 타의추정을 불허했 

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정정불안과 부정 

부패 등으로 국가통치시스템이 와해됨으로써 케냐 

경제가 나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디 . 여기에 각종 

경제정책의 실패와 실정, 대외원조의 삭감이 겹치 

면서 케냐는 과거의 영광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남부 내륙지역 에 위 

치하며 국내총생 산(GDP)의 40% 이상을 다이아몬 

드에 의존하고 있는 보츠와나는 안정된 정치와 국 

가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자원의 혜택을 국가발 

전에 잘 활용해 오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보츠와나 

의 국민소득은 나이지 리 아의 10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국가발전에 있어 정치적 안정과 국가경영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인직자본(human capital)의 개발이다. 

아프리카 개발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적자 

본의 개발이 다. 질 적으로 향상된 인 적자본은 국민 

직 자립과 국가역량 배양을 통한 국가시스템 유지， 

산업화 달성 및 경쟁력 제고 등 국가 경제사회 전 

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개발경제학자들은 인직자본 형성이야말 

로 아프리카 개발에 있어 가장 우선적 인 과제이자 

핵심 적 인 요인으로 확신하고 있다.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증가율이 인구성장

률이나 경제성장률보다도 높아야 하는데 오늘날 

아프리카 저개발국들은 인구는 많아도 정작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직자본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노동의 질적 향상, 즉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교육과 

훈련이라는 투자를 통해서 달성되는데 아프리카의 

현실은 세계 최악이다.

교육은 인적자본 형성의 핵심요인으로 높은 교육 

수준은 산업인력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술혁 

신 및 생산성 향상과도 직결된다. 그리고 시민정신 

의 함양과 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며 , 국가발전을 촉 

진하는 원동력 이 된다. 국가발전에 있어 서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사실 

은 이미 세계사적으로도 잘 입증된 사실이다.

한국 경제발전의 일등공신 역시 교육이다. 1946년 

초등교육을 의무화하였고 해방당시 78%에 달했던 

문맹률이 1960년에는 28%로 떨어졌다. 또한 일제 

식민지 기 간 동안 일본은 한국인의 교육을 초등교 

육 수준에서 눌러 놓았으나 독립 이후 중등교육에 

대한국민적 열망이 강해지면서 중등 및 대학교육 

도 대폭 강화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1960년대 초 

국민소득은 세 계 최 빈국 수준이 었으나 교육수준은 

상위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셋째，산업의 다각화 또는 산업화를 통한 경쟁력의 

제고를 들 수 있디-. 아프리카 저개발 경제에 있어 

서 우선시되는 발전과제는 산업화이다. 아프리카 

는 오랜 기 간에 길쳐 서구열강 제국주의 국가들에 

종속된 경제단위에 불과했기 때문에，내부발전을 

위한 기술향상이나 산업기반 창출을 이루지 못했 

다. 그 결과 오늘남 아프리카는 막대한 부존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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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 전체공산품 생산의 1%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인급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 경제는 ‘모노걸 

처’ 형 경제구조로 능업과 일차산업에 편중되어 있 

는데, 이 부문에 과밀인구가 존재함으로써 생산성 

이 낮고 이것은 소득을 낮은 수준에 묶어 두는 한 

원인이되고 있다.

이러한 파행적인 산업구조 하에서는 생산성 향상 

을 통한 소득증대름 이루어내기는 매우 힘듬다. 또 

한 아프리카에는 실업과불완전 취업이 만연해 있 

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산업화의 달 

성에 있다.

넷째, 인프라 시설의 확충이 긴요하다.

열악한 인프라 시설이 아프리카 경제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프라 부족에 따른 막대한 운송비용은 세계 

시장으로부터 아프리카를 고립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가 다른 피식민지 국가듬에 비해 인 

프라가 크게 낙후된 상태 에서 독립을 한 것은 사실 

이지만，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인프라의 

건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디-. 내자동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는 해외 

자본의 유치가 필수직이다.

다섯째，투자환경의 개선이디-.

그 동안 아프리카는 투자유인이 낮기 때문에 외자 

도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아 

프리카 저개발국이 선전국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한 

다는 것 자체가 그리 수월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내저축이 절대적으 로 부족하고 대외원조 역시

그 힘이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결국 외국자본 

의 유치가 경제발전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를 위해서는 투자환경의 획기직인 개선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여섯째,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들 수  있다. 아프리 

카에 있어 농업의 발전은 빈곤해소와 직결되는 사 

안이므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이 핵심적인 발전과 

제가 아닐 수 없다. 아프리카 농업은 크게 외국인 

또 는  아프리카 자본가듬이 소유하고 있는 듬랜테 

이션과 소농을 구분되는데, 소농의 생산조건은 매 

우 열악하다. 관개시설이 갖추어진 생산농지 비중 

은 4%대로 남아시아의 39%, 동아시아의 29%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강우량 등 

기후여건에 따라 농업생산이 크게 좌우되고 있어 

농산물 작황이 매우 불안정하다. 이러한 요인은 불 

안정한 식량공급으로 이어져 ’구조적 기아’의 또 다 

른 원인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빈곤은 농촌지 역 

의 소농에 더욱 집중되어 있는데，이듬 소능의 문 

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 개발의 지를 들 수 있다.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부엇보다도 국민과 정부의 

개발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아프리카의 경제발전 

이 이루어 지 지 않는 근본원인은 자본이나 자원 및 

인력 등의 생산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 

는, 이것들을 결합해서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의지 

가 부족하다는 설명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한 잠재력은 내용이 다를지언정 어 

느 나라나 가지고 있으며 , 다만 이것을 발전 추진 

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개발의 성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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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름한다는 것이디-. 디 시 말해 경제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와 일어날 수 없는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는 개발의 지 (Development Will) 라고 할 수 있 

디-. 이는 정부의 개발의지뿐만 아니라국민적 개발 

의지가 확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연하면，개발의지는 가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국 

민적 자각, 자본축적과 기업가 정신，그리고 성장 

과 투자에 대한 유인정책을 써서 국민적 잠재력을 

경제개발에 동원하고 결합시키는 정부역할 등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 

한 것은 정부의 개발의지이다. 아프리카는 민간부 

문의 역할이 미약함으로 정부의 개발의지름 디욱

더 필요로 한디-. 이러한 개발의지를 가지는 정부가 

되려면 발전추진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정부라 

야 하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는 정부라야 한다. 

행정력이 약하고 부패한 정부라면 그러한 정부는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없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 

이 국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국가발전 초 

기단계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리더십의 역할이 더 

욱 중요하다. 한국이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성공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서는 무 엇보다도 강력 한 국가리 더 십을 바탕으 

로 하는 강한국가(strong state)가 되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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